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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축 석유제품 18일부터 방출
산자부, IEA 결정 18일 이내 풀어야 … 국제 에너지 시장 위상제고

정부는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가운데 9월18일 이전에 

비축유 방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은 9월5일 브리핑을 통해 “IEA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은 이사회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실행돼야 하며, 9월3일 비축유 방출이 결정됐기 때문에 18일 이전까지 비축유를 방출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석유비축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국내 정유기업들과 9월5일 회의를 열어 비축유 방

출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회의에서 비축유 방출방법, 방출 대상유종, 방출물량 상환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1990-91년 걸프전 때 IEA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국내 석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약 500만배럴의 

비축유를 정유기업들에 방출한 뒤 물량으로 상환받은 바 있다.

오영교 실장은 “한국에 배정된 비축유 방출규모가 크지 않아 비축유 방출로 인한 국내 석유 수급혼란 가능

성이 거의 없고, IEA의 석유위기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 에너지 사회에서 입지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판단에 따라 IEA의 비축유 방출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IEA 비축유 공동방출 외에도 인접 에너지수입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산유국 등

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에너지안보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9월15일 열리는 IEA 이사회에서 석유비축, 수요관리 등에 대한 한국 입장을 개진하고 21-22일 서울

에서 열리는 <한-중-일 석유포럼>에서 고유가 공동대응 및 민간기업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에너지․광업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수급안정 등 현안을 논의하고 11월25일 

인디아에서 열리는 산유국-소비국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유가안정화, 석유공동개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서울에서 중동 산유국, 해외 석유 메이저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석유․가스 컨퍼런스>에서 

석유․가스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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